
11

연예

2019년 8월 7일 수요일

항일무장투쟁 영화 ‘봉오동 전투’로 돌아온 유해진꺠&꺠류준열

유해진(49)과 류준열(33)이 봉오동 전투를 치르고 돌아왔다. 이들이 지난해 강원도와 제주도 일대에서 재연한 독립군의 처절한 전투사가 7일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감독 원신연·
제작 빅스톤픽쳐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화는 1920년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이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의 기록이다. 농부였
던 유해진은 빼앗긴 고향땅을 되찾으려 칼을 든 독립군 해철 역으로, 류준열은 사명감으로 뭉친 독립군 분대장 장하 역으로 각각 나섰다. 뜨거운 여름, 처절했던 역사의 현장인 봉오
동으로 관객을 인도할 두 배우를 1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각각 만났다.

7일 개봉하는 영화 ‘봉오동 전투’의 주연 유해진(왼쪽)과 류준열은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독립군
이야기의 의미만 생각했다”고 돌이켰다. 사진제공｜쇼박스

미 있지만 제가 맡아도 되나. 양
심적인면에서고민했습니다.”

유해진은 ‘봉오동 전투’ 뿐 아니라 ‘말
모이’, ‘1987’, ‘택시운전사’까지근현대사
의 주요 사건 속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민초’의 삶을 주로 연기했다.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그는 “그 분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을까, 해는 안 될까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봉오동 전투’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인물을 연기한 그는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그동안 그
려지지 않은, 희생된 독립군 이야기의 의
미를생각했다”고밝혔다.

“100년 전 독립군의 대승인데 역사책
에는 아주 짧게 남았어요.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저를 영화로 끌어들였어요. 승리
한전투에통쾌한매력도느꼈고요.”

유해진은극중독립군무리의리더다.전
국각지에서모인독립군들은구운감자하
나를놓고각자고향에서이를어떻게부르
는지설명한다.소박하면서도애잔한장면
은당시독립군의상황을압축적으로상징
한다.처절한전투를주로그리지만영화에
는의외의유머도적절히녹아있다.

“생사를 오갔지만 늘 힘들어하지는 않
았을것같아요.처한상황을답답하지않
게 풀어주는 것도 독립군 리더의 역할 아
니었을까요.”

유해진은 ‘봉오동전투’의첫시사회전
날, 불면의 밤을 보냈다. 1997년 영화 데
뷔작인 ‘블랙잭’의 시사회를 앞두고 “가
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시달린 기억이
여전한,일종의트라우마라고했다.

“시사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하잖아요.
어휴∼. 발가벗는 느낌이에요. 오죽하면
‘기자, 간, 다음에’ 하고 싶다고 말하겠어
요.하하!”

유해진은 ‘봉오동 전투’ 출연진 가운데
최연장자다. 데뷔 시절 선배 허준호로부
터 “40대가 되면 외롭다”는 말을 들었다
는 그는 “이번 현장에선 (조)우진이와 술
을 자주 마셨지만 매번 내가 있어도 되나
싶었다”며웃었다.

“영화 처음 시작할 땐 200개 정도 상황
을준비해현장에갔어요.끝나면 ‘이렇게

할걸’ ‘이건왜안했지’후회했죠. 30대후
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이젠 조금
느슨해졌어요.”

‘봉오동 전투’는 산악전투를 주로 그리
는만큼고지대에서촬영했다.그는늘걸
어서오르내렸다.

“명상의시간이죠.주로잡생각이지만.
하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촬영장에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것만큼은 변하
지않아요.”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라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배우
의 마음은 어떨까.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해 연기로 드러낼 순 없지만 식
민의 고통을 그려내야 한다면 좀 더 책임
감있는준비가필요할지모른다.

류준열도 그랬다. 부모를 잃고 하나
뿐인 누나와도 연락이 끊긴 독립군 장교
를 연기하면서 그는 “어머니를, 누이를,
빼앗긴 심정으로 접근했다”고 돌이켰
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통해 ‘아직

보여줄 게 많은 연기자’라는 사실을 또
다시 증명한다.

“그동안 출연작 가운데 청춘 이야기
가 많아서인지 ‘청춘의 고민’을 대변한
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번엔 달라요. 일
제강점기의 시대적 감정을 표현하는 인
물이니까요. 벅차고 슬픈 시대의 감정을
가진 인물이죠.”

영화의 대부분은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 장면. 거의 모든 촬영이 야외에서
진행됐다. 매번 짧게는 30분, 길면 1시
간씩 산을 오르는 강행군에 나섰던 그는
“오르내리는 일은 비우고 채우는 과정
이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
분들(독립군) 덕분입니다. 나라를 빼앗
기고, 또 나라를 되찾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촬영 준비하면서 자료도 찾
아보려 했지만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잊고 살아서인지도 모르
죠.”

류준열은 ‘뺑반’ ‘독전’ 등을 통해 액
션연기를 소화했지만 이번엔 고지대와
절벽을 맨몸으로 달리며 총격전까지 해
야 하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인다. 그는
“절벽 추격전을 찍을 땐 두꺼운 군복 바
지를 몇 겹씩 입었는데도 찢어지기 일쑤
였다”고 돌이켰다. 컴퓨터그래픽이 아
닌 ‘날 것’의 액션연기였다는 자신감 섞
인 고생담도 꺼냈다.

‘봉오동 전투’는 항일 메시지로 무장
한 영화다. 잔혹한 일제에 맞선 독립군
의 처절한 투쟁은 최근 확산하는 반일감
정과 맞물려 시선을 붙잡는다. 아무리
일본 한류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일
본 팬이나 활동을 의식했더라면 선뜻 출
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작품이다. 류준열
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 맞다”면
서도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
하는 것 외에 부수적인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학 때부터 ‘배우는 시대를 반영하
는 얼굴’이라고 배웠어요. 제 생각도 같
아요.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건 행운 같
아요.” 이해리 기자

독립군 해철 역 유해진
그분들께해는안될까노심초사
승리한전투통쾌한매력에끌려

“이역맡아도되나걱정” “누이빼앗긴심정으로”
- 유해진 - 류준열

독립군 장하 역 류준열
나라잃은아픔상상조차힘들어
절벽추격전바지찢어지고난리

“의

‘나

‘봉오동 전투’는 1920년 일본 정규군에 맞선 독립
군의 처절한 전투를 고스란히 담았다. 사진은 영화
의 한 장면. 사진제공｜쇼박스

유해진
▲1970년 1월4일생 ▲1997년 서울
예술대 연극과 졸업 ▲고교 2년 시절

청주 기성극단 청년극장 입단 ▲극단 목화
단원 ▲1999년 ‘주유소 습격사건’ 이후
2002년 ‘공공의 적’으로 주목 ▲2005년 ‘왕
의 남자’, 2006년 ‘타짜’, 2009년 ‘전우치’
등 흥행 ▲2010년 ‘이끼’·대한민국영화대
상 남우조연상 ▲2014년 ‘해적:바다로 간
산적’·올해의 영화상 남우조연상 ▲
2015년 ‘베테랑’ ▲2017년 ‘택시운전사’
‘1987’ ▲2018년 ‘말모이’ 등

류준열
▲1986년 9월25일생 ▲2013년 수원
대 연극영화과 졸업 ▲2015년 영화

‘소셜포비아’로 데뷔 및 주연 ▲2015년 tv
N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 ▲2016년 M
BC ‘운빨로맨스’·연기대상 신인상, 영화
‘글로리데이’ ‘양치기들’ ▲2017년 영화
‘택시운전사’ ‘더 킹’ 등 ▲2018년 ‘독전’
‘리틀 포레스트’ 등 ▲2019년 ‘뺑반’ ‘돈’
등, 미국 뉴욕아시안필름페스티벌 라이징
스타상 등 수상


